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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이번 호에는...

2 면  군 관 련  소 식

2사단 성가경연대회

육사생도, 2사단 방문

카투사 신문사 공고

3 면  군 관 련  소 식

군상식

한마디

4,5 면  부 대  탐 방

8군본사

부 대  탐 방  후 보 지  신 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10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 면  특 별  취 재

국방부 여군 의장대

7 면  영 어 교 육 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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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안 녕 하 세 요

장나라

미국 심장부에 테러공격

제 51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한국전쟁 당시 북괴군에게 결정적인 타

격을 입힌 인천상륙작전이 올해로서 51주

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9월 15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에서 제 51주년 UN

군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인천광역시의 주최로 최기선

인천광역시장, 한국군 해병대 사령관 김명

환 중장,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 Timothy E.

Donovan 소장(진)등 인천시민, 16개국 참

전용사, 및 가족들과 한국군 해군 및 해병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행사의 취지는 51년 전 그 날, 한국전

쟁 당시 UN군이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키

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그 승리

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미

해병대 제 1사단과 한국해병대 제 1연대,

미 육군 제 7 사단과 한국 육군 제 17연대,

총 병력 7만 5천여 명으로 구성된 연합상륙

군에 의하여 월미도 점령, 곧이어

코드명 적색해안(만석동), 청색해

안(송도해수욕장) 등을 통해 상륙

을 감행하여 인천을 방어하는 북

괴군을 격파하여 인천을 수복, 수

도 서울로 향하는 전진 교두보를

확보하게 한 작전이다.

인천상륙작전에서 한국군과

UN군은 적 사살 1만 4천명, 포로

7천명의 대전과를 올린 반면, 아

군은 미 해병대 제 1사단 2,450

명, 한국 해병대 4백 여명, 미 육

군 제 7사단 32연대 350여명의 전

사상자를 내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청색해안이

었던 송도 해안가가 보이는 행사

장에서 참석자들은 순국선열 및 호

국영령에 대한 묵념, 당시 전황보

고 등을 들으며 그 날의 순간을 되

돌아보았다.

5년 이상 준비된 테러-세계 최강국을

부르짖던 미국의 심장부, 펜타곤과 뉴욕

의 맨하탄이 습격당했다. 2001년 9월 11

일 조용한 아침을 맞으며, 평화롭게 사무

실로 출근하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잿더미

로 만들어버린 이번 테러로 인해 전 미국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버렸

다. 11일 오전 8시경(현지 시간) 미국 보

스턴의 로건 국제공항을 출발한 로스엔젤

레스행 767여객기는 이륙직후인 8시 15

분경 아랍계로 보이는 3명의 승객에게 피

랍당했고, 잠시후 92명의 승객을 태운 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계무역센터의

북쪽 건물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비슷한

시간 보스턴과 워싱턴 등에서 출발한 다른

2대의 여객기 역시 아랍계로 보이는 승객

에게 피랍당했고, 각각 세계 무역 센터의

남쪽 건물과 미국 국방의 심장부인 펜타곤

을 들이받았다. 충돌 후 불과 몇십분만에

세계에서 4번째(417m)로 높다는 무역센터

건물은 무너져 버렸고, 근처의 고층 건물들

도 붕괴의 위험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5000여명(15일 현재)의 무

고한 미국 시민들이 희생당한 것으로 보이

며, 전 미국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비상 체

제에 들어갔다. 부시 미 대통령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보복 선언과 함께 현재 미 국

가안전국(NSA)과 중앙정보국(CIA), 연방 수

사국(FBI) 등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랍계의 대표적인 반미 테

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 사건의 배후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세계 곳

곳에서 끊임없이 테러는 자행되고 있다. 이

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으로 인해 서

로 주고받는 테러가 계속되고 있고, 아프리

카나 동남 아시아 등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 희생당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에서 우리

역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미

국 국무부가 2001년 4월 30일 발표한 '세

계 테러리즘의 유형:2000년' 보고서의 북

한 관련 부분을 보면, '북한은 지난 1970년

일본항공기(JAL)를 북한으로 공중 납치한

일본공산주의 연맹의 적군파 요원들에게 피

신처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중략)..일부

증거들은 또한 북한이 지난해 테러단체들

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기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필리핀 정

부 관리들은 모로 회교해방전선(MILF)이 중

동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가지고 북한

에서 무기를 구입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

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통해 우리와 맞닿

고 있는 북한이 결코 테러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는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83

년 10월 9일 미얀마 수도 양곤의 아웅산 국

립묘지에서 해외순방 중이던 전두환 대통

2면에 계속...

2면에 계속...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폭삭 내려앉은 미 Pentagon의 서쪽 빌딩 미 국방부 R. D.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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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인천 송도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앞에서 묵념하는 해군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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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kimtaew@usfk.korea.army.mil

노래로 우정을 부른다! 크랜셔 성가대 특별 공연

육 군  사 관 학 교  생 도  2 3 0 명 ,

미  2 사 단  방 문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은 환영사에서 "전

쟁의 아픔을 딛고 발전된 오늘의 조국과 인

천이 있기까지는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용사들의 희생

정신과 이 자리에 계신 참전용사 여러분들

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

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존경해

마지않습니다”라며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

사를 표시했다.

이제 반세기가 지난 한국전쟁당시의 녹

색해안과 적색해안은 국제 무역항으로 변

모되었고 청색해안은 육지로 변하여 송도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1면에 이어...

인 천 상 륙 작 전  기 념 행 사

지난 8월 24일, 캠프 캐이시( Camp

Casey) 체육관( Hanson Field House)에서

영화 시스터 액트(Sister Act)가 모델로 삼

은 세계적인 크랜셔(Crenshaw) 성가대의

초청 공연이 열렸다.

임창렬 경기도지사와 미 2사단 사단장

아너레이 소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

사는 한미간의 우호 증진 및 미 2사단 장병

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공연이었다.

오후 6시, 공연이 시작되기에 앞서 임창

렬 도지사와 아너레이 소장 및 각계 귀빈들

이 참석한 가운데 레지스(Reggie' s)에서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이날 행사가 진행되

었다. 만찬에서 임창렬 도지사는 “협력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

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후 8시, 체육관으

로 자리를 옮긴 후 본격적인 공연이 막을

올렸다.

성가대는 1000여명에 달하는 관객들을

위해 주옥 같은 명곡들을 불렀으며, 특히

한국인 관객들을 위해 ‘아리랑’, ‘손에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그

리운 금강산’ 등을 한국어로 부르는 세심

한 배려까지 선보였다. 흑인 특유의 경쾌하

고 발랄한 율동과 소울(soul) 창법으로 초

반부터 관객들을 압도한 성가대는, 특히 공

연의 후반부에 성가대원들이 무대 밖으로

나와서 관객들의 손을 잡고 무대위로 올라

와 성가대와 관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관

을 연출하였다.

이날의 행사가 뛰어난 공연이었다는 사

실 자체 외에도 더욱 특별한 의미를 띄게

하는 이유가 있다. 크랜셔 성가대가 처음으

로 한국인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LA사

태 직후였다고 한다. 흑인과 한국인들간에

생긴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

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태권도 협회

회장 그랜드 매스터 전동석씨와 함께 공연

을 기획하였다. 크랜셔 성가대의 이번 공연

또한 한국인들과 미군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02 주지원대대 D중대 브라이트(Bright)

선임하사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특히,

성가대가 영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찬양

을 하였을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단결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한

국 육군 사관학교 생도 230명이 미 2사단

을 방문하였다. 생도들은 28일, 캠프 레드

클라우드(Camp Red Cloud)를 방문하여 참

모장 맥도날드(McDonald) 대령으로부터 미

2사단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3개조로 나

뉘어 각각 사단에 대한 브리핑, 박물관 견

학, 캠프 레드 클라우드 견학을 실시하였

다. 오전 11시 30분, 사병식당에서 점심을

마친 생도들은 캠프 스텐리(Camp Stanley)

로 자리를 옮겨, 항공여단과 포병여단의 장

비들을 둘러보았다.

령을 암살하려했다가 우리의 외교사절 17

명이 사망한 아웅산 폭파 사건이나 87년

11월 태국 국경 밀림 지역에서 북한(김현

희)의 테러로 폭발해 115명이 사망한 대한

항공기(KAL기) 폭파사건 등이 있었다.

 미국민의 80%이상이 필요하다면 전쟁

에도 동의하겠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보여

지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국가 비

상 사태를 선포했고, 이에 따라 세계 전역

의 미군 기지들에 테러범의 공습이 발생했

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스

레트콘 델타(Threatcon Delta)'가 발효되었

다. 현재 주한 미군도 Threatcon-Charlie'

의 방어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

다.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진 오사마 빈 라덴이 배후에 있다

는 단서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주동자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부시 미 대통령이 단언한

것처럼 테러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위해 언

제 실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이다. 진주

만 사건 이후 60년만에 본토를 습격당한 미

국인들이니만큼 그들이 받는 충격은 클 수

밖에 없고, 범인들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

한 보복은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테러의 위협에서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완벽한 보

안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현재 카투사 신문을 받아보고 있는 부대

중 지금보다 더 많은 부수의 신문을 원하는

부대는 필요로 하는 만큼의 부수를 카투사

신문사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대

에서 수발로 신문을 받아보시는 부대 중 자

기 부대로 직접 신문이 배달되기를 원할 경

우 연락주십시오.

카 투 사  신 문 사  공 고

UH-60 블랙호크의 조종사가 생도들과 함께 헬기에 올라 장

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연을 관람중이던 귀빈들이 무대에 올라 합창을 하고있다. 오른쪽부터 방재환 동두천 시장, 임창렬 경기 도지사, 고커

(Coker) 미 2사단 행정부사단장, 주혜란 여사, 유호수 여사, 코커 여사이다.

병장 조주홍 /Indianhead Reporter

병장 조주홍 /Indianhead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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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  이만석

상병  김찬희

1면에 이어...

미 국  심 장 부 에  테 러 공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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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들의 한마디

 대한민국 여군으로서...

국방부 의장대대 여군대

하사 이춘자

국방부 의장대대 여군대

 하사 윤혜진

국방부 의장대대 여군대

하사 오현주

국방부 의장대대 여군대

하사 권윤희

다른 나라에도 여군이 있지만 여군의장

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대한민

국 여군의 한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

끼고 또한 의장대대의 여군이라는 점에 대

해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는 여군의 위치

가 더욱 향상되어 남군 못지 않게 중요한

홍일점이 되었으면 한다.

군에 들어온지 1년이 넘었다. 부사관이라

는 자긍심과 의장이라는 자긍심이 뭉치니

큰 힘이 나는 것 같다. 그리 오랜 기간은 아

니지만 군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자기가

맡은 일 즉, 이병이면 이병의 임무, 병장이

면 병장의 임무를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하면 우리뿐만이 아닌 전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정도만 하면 된다 하

지만 난 말하고 싶다. 차라리 최고가 되라

고...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다. 학기초가 되

면 자기소개를 했었는데 자기 꿈, 희망을

쓰는 칸에 서스름없이 그 때는 없었던 여공

군이라고 썼던 것이 기억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여공군 1기 모집을 했었는데

아무 생각없이 마치 정해져 있던 것 같이

원서를 접수 시켰다. 물론 떨어졌지만 쳐다

보지도 못한 나무를 쳐다본 것에 대해 후회

한 적은 없었다. 여군은 그만큼 나에게 큰

존재자 큰 이상이며 목표이다. 꿈을 잃지

말기를...

여군이 된지 5개월 남짓한 초임하사입

니다.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아기기

가 참 힘든데, 학창시절 막연한 동경의 대

상이었던 여군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

다. 여군으로 지내온 시간보다 앞으로 지낼

시간이 더 많이 때문에 초임 때 가졌던 마

음, 자부심 잊지 않고 멋진 부사관으로 남

았으면 합니다.

군 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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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M-16. 그

러나 월남전이 진행될수록 문제점들이 발

견되기 시작되었다. 전투 중 총기불량으로

사상자들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급기야 1966

년 언론에 의하여 M-16의 신뢰성이 제기

되자 미군은 조사팀을 월남에 파견하였다.

조사팀이 발견한 것은 처참한 상태로 사용

되는 M-16이였다. 당시 조사팀의 보고서

에 의하면 "(생략) 101공수사단의 1여단,

173공수여단, 제 5 특수그룹을 제외한 부

대에서 발견된 M-16들은 모두 녹이 슬고

지저분한 상태에서 수리조차 이뤄지지 않

은 체 사용되고 있었다. 총기 각 부분에 묻

은 흙먼지들로 인하여 곳곳에 부식이 시작

되고 있었고 특히 약실, 운반손잡이와 총열

덮개 윗 부분의 가스튜브 부분에 문제가  제

일 심각했다. 고장원인의 5% 는 부식과 의

한 고장이며, 10% 는 총기손질불량에 의한

흙먼지에 인하여, 30%-50% 는 탄창의 파

손에 의한 급탄 불량이 주원인이었다.(중

략)".

문제의 최종 원인은 밝혀졌다. 특수부대를

제외한 병사들의 훈련미숙, 부실한 PMCS,

윤활유 사용부족 등이었다. 문제가 발견되

자 해결책은 간단했다. 개량을 거처 M16A1

이 탄생되었고 병사들에게 총기손질 훈련

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실전을 통한 경험으

로 M-16은 지속적으로 개량을 거쳤다. 총

개머리부분에 추가된 청소도구함, 약실의

크롬화로 부식방지, 가스 시스템의 개조,

새로운 버퍼 추가를 통해 사격속도 감속 등

여러 개량들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M-16은 그 이후로 수십 년 간

의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신뢰성이 높은 총

으로 진화해왔다. 오늘날의 M-16A2, M-

16A4, M-4, M-177 등 M-16 소총의 여러

변형들이 나와있다.

우리는 미 육군이 월남전에서 M-16을 통

해 얻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비의

PMCS(Preventive Maintenance Check

Service)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

자. 이 세상에 정비가 필요 없는 장비는 없

다. 월남전에서 미국들에게 혹평을 받았던

M-16이 영국군의 SAS 나 타 특수부대에

서 인기를 끌었던 것은 특수부대에서의 총

기점검은 일상생활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규군대와는 달리 민수용이나 험한 환경

에서 게길라들에게 사용되는 총기들은 그

들의 훈련부족과 군기 등으로 인하여 총기

유지가 부실하기에 총기수명과 성능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친다. 보편적으로 병사들의

교육수준이나 훈련수준이 낮은 군대는 군

용화기로서 성능보다는 조작이 쉽고 정비

의 간편한 화기를 선호한다. 게릴라군들이

일반적으로 애용하는 구 소련진영의 AK계

열 화기가 그 좋은 예이다.

상병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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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TUSA/US Friendship Week

2001 우승기념 단체사진

2. 주간 선임병장 회의 모습

3. UFL 2001 훈련시 MWR Tent에

서 근무하고 있는 오버헤드 김의진

상병

4. 카투사 신문화 창조에 관해 논

의하고 있는 (왼쪽부터) 8군 본사

행정관 서영택 상사, 지원대장 신

영선 소령, 인사과 김현준 일병

5. UFL 2001 훈련시  Command

Post Oscar 게이트 가드 중인 김

회정 이병

6. 우편물 분류 중인 J6 김성환 일

병

7. Map Library 에서 지도 정리 중

인 통합섹션 김동하 일병

이번 호 부대탐방은 '8군 본사' 이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참고로 기자가 일

하는 카투사 신문사의 카

투사들이 8군 공보실 소

속이다. KTA에서의 Unit

Assignment 때 기자가 받

았던 Unit 명이 정확히 "8

군 본사 공보실 정훈과

(용산)"였다. 무엇을 하

는 곳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 다른 동기들

에 비해 외우기 쉽군. 본

사?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있어 보인다' 라

는 생각을 한 기억이 난

다.

먼저 중대구성이 어떻

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

게 짚어보겠다. 일단 용

산 Main Post라는 곳은

미 육군뿐 아니라 미 공

군, 해군, 해병 사령부와

한미 연합사등의 최상급 부대가 모두 모여

같이 협조하고 기능하는 장소이다. 우리 8

군 본사 카투사는 이들 속에 분산되어 활동

하는데, 미 8군 소속으로 주한미군 전체와

관련된 일을 해야하는 카투사들이 많기 때

문에 소속을 따지자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

로 8군 본사 카투사는 미 8군 본부 중대

(Headquarter&

Headquarters

C o m p a n y ,

Eighth United

States Army)소

속이며, 이 미 8

군 본부 중대는

미 8군과 주한미

군 모두를 행정

적으로 지원하는

T r o o p

Command에 속

한다.

8군 본부 중

대는 아닌게 아니라 이런 구조 때문에 평소

에도 그 독특함으로 유명하다. 간단하게 말

하자면 8 군 본사 카

투사는 미 8 군 본부

중대(HHC EUSA)에

기본적으로 적을 두면

서 이곳저곳에서 일하

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단 8군 본사 카

투사 인사과가 관리하

는 섹션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

다. 단, 이들 중 개별

적 부대탐방이 가능한

한국군 지원단, 합무

단, 종교휴양소, 공보

실은 제외하도록 한

다. 방금 언급한 네 섹

션을 제외하면 Over

Head, J, J-6, G, 특

별참모부, 수송이 있

다. 이 명칭들은 카투

사 행정편의를 염두하고 구분해 놓은 것이

라 미군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

이 있다.

먼저 Over Head. 지원과 보급에 관한

부서가 속해 있는 섹션이다. 일단 한국군

인사과, Troop Command 소속의 미군인사

과, HHC EUSA 소속의 Supply, Billeting,

Training, NBC, Arms Room, S-4가 속해

있으며 이곳 모두 카투사가 배치되어 근무

하고 있다.

J-Section에 대해 알아보겠다. 여기서 J

는 Joint의 약자로 합동이라 흔히 번역된

다. J 섹션은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의 사무실에 나뉘어져 근무를 하고 있

다. 이 J섹션에는 Training Support Activity

Korea(TSAK)라고 하는 8군에 작전을 보

조하는 민간 기업이 속해 있으며 연습처인

J-3 Exercise Division이 있다.

그밖에 정보처리과인 J-1 Data

Management, 연간 실시되는 모

든 작전에 소요되는 정보를 관

할하는 C/J2 Plans & Estimates

Plans Branch, 한미 연합사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전에 관한 제

반 계획을 수립하는 J-3 Plans

Division, 미측 인공위성과 정찰

기로부터 입수된 북한측의 사

진을 전략적 차원에서 분석하

고 보고서를 제작 배포하는 J-2

Korean Intelligence Production

Center, 작전 수행 준비 관련업

무를 수행하는 C/J/G3

Operations Ground Forces

Branch, 이 CJG3에 속하는 각

부서들과 3개의 전투지원단 등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J-3 ADMIN, 매달 있는 Unit

Status Briefing을 준비하는 G3-

FD SORTS, 육군 항공처 작전

참모부인 J-3 Aviation과 J3

Supply, 작전 종심과, 주한 미

특전사, CC Seoul Briefing

Branch 가 J 섹션에 속해 있는

부서이다.

다음 G 섹션에 대해 알아보자. 8군 참

모부인 G 섹션에는 일명 작전 참모부와 훈

련처라고 불리는 G3 Training Division, 일

반 행정 업무와 미 8군 내 거의 모든 작전

에 참여하는 G3 Operation Division이 속해

있으며 그밖에 매달 전국 각 부대에서 들어

오는 부대병력 및 물자 상황 보고서를 받아

G3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G3 FD

SORTS, 군수 참모부의 수송대인 G4

TRANS, 군수참모부로서 병참에 관계되는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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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탐  방

일을 하는 G4, 정보작전과 G3 IO, 미군과

한국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 해소하는 G5가 속해있다.

그럼 이번에는 특별참모부. 일명 통합

섹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로 군종과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섹션에는 상급부

대에서 주문한 지도를 제작하는 33공병대,

주한미군 군종실의 최상위 부대인 군종 참

모부 등이 속해 있으며 사령관 특별 보좌

실, 부당한 차별대우를 예방 보호하는 기회

균등부, 군의 시설과 구역을 관할하여 관

리, 기획하는 공병참모부, 규정에 위배되는

사건을 다루는 감찰부 등의 부서에서 카투

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미 8군 내의

모든 사무실과 시설에 대한 회계와 감사를

맡고 있는 부서인 회계 감사과, 장군 비서

실인 의전실, 부대 물자 및 인력, 자금 등을

관리, 운용하는 관리 참모부, 한미 연합사

비서실 등이 통합섹션 소속이다.

J-6. 통전참모부로서 일반 참모부인 J

섹션과 구분된다. 이곳에는 번역과 번역물

을 검토하여 인증서를 내주는 일을 하는

PRM(Publ icat ions and Records

Management) Translation, Publication과

Order에 관한 일을 하는 PRM Library, J6

의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J6 ADMIN,

한반도 내에 속해 있는 하나의 거대한 WAN

(Wide Area Network)을 통해서 지휘통제

를 하는 J6-IS TACCIM(Theater Automation

Command and Control Information) 등의

부서에 카투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사수송대(EUSA TRANS)

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사 수송대는 운전병

45명에 행정병 2명으로 구성된 8군내 단

일 섹션으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섹

션이다. 45명의 운전병은 미군 장성들에게

수송지원을 하는 의전실 근무를 중심으로

8군 타섹션의 요청시 수송 지원 등을 하며,

행정병은 전술용 차량의 배차를 담당하는

배차병과 S-4 섹션 행정

병으로 이루어져 있다.

8군 본사 중대 전동욱

선임병장은 "단일 지원대

로서는 최다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

은 사무실로 구성된 상위부대라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성이 큰 편이다"라

고 8군 본사의 업무에 대해 설명한 후 "

무엇보다도 카투사간 유대관계의 우수

성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며 지난

KATUSA/US Soldier Friendship Week

때 용산지역대 우승을 이에 대한 예로

들었다. 또 "인원이 많다보니 모든 병사

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가

장 큰 힘든 점이다"고 덧붙였으며 "8군

본사에 근무하는 우수한 카투사 재원들

의 선임으로서 그들을 대표하고 같이 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고

8군 본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8군 본사 지원대장 신

영선 소령은 "많은 병력을

맡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그

로 인해 내 안에 숨겨졌던 병

사들에 대한 마음이 훈련되어

지고 개발되어진 것 같아 도리

어 내자신이 많이 배운다는 느

낌이다"고 전했다. 신영선

소령은 또한 "수많은 능력

있는 젊은 카투사들을 다른

부대보다 많이 만날 수 있

기 때문에 더 젊어지는 것

같다. KATUSA/US Soldier

Friendship Week 2001에서

의 종합우승을 통해 각 섹

션 선임병장들의 노력으로

270여 명의 카투사들이 각

섹션별로 자기 색깔을 띄고

단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며 보람을 말했다. 마

지막으로 신영선 소령은 "

주요 참모부에서 미군과 근

무하는 카투사 병사들을 격

려한다. 미 지휘관 Troutman 중령을 대신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자 하는 일을 이곳에서 자기의 능력과 관계

없이 도전하길 바란다. 높은 질의 업무능력

을 발휘하여 미군 전투력, 나아가서 한국의

안보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

다.

일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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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SELLER

W E B S I T E

' 외뿔' 은 독특한 감가과 통찰력

으로 신선한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

는 이외수가 18년만에 내놓은 우화

집이다. 천계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

에게 부여된 화두 、어디로 가십니

까、를 받으려고 인간 세상, 그 중

에서도 춘천의 의암호 물 속 세상으

로 내려온 백살이나 먹은 귀여운 도

깨비 몽도리를 통해 욕망과 허영에

빠진 인간 세상의 축약판을 그려놓

은 ´외뿔´은 물 속 세상과 몽도리

가 들려주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통

해 깨달음의 지름길이 담간 우화이

다. 천하만물의 진리와 사랑도 진정

한 깨달음이 없다면 한낫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책이다.．

외뿔

이외수/ 해냄출판사

Indie Kino

http://www.indiekino.com

독립영화 전문 웹진으로 영화 상

영, 감독 인터뷰, 작품분석 등을 제

공하고 영화제 개최하는 사이트이

다. 아마추어 학생영화, 사회성 영

화, 어려운 영화, 실험적 영화 식의

울타리 안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국

내 인디 필름의 차원을 벗어나 전세

계 비메이저 인디 필름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대중적 기반을 보다 강

화하고, 이를 통해 독자적인 비메이

저 영화 시장을 갖고자 노력하는 인

터넷 사이트이다. 수많은 인디 영화

를 감상할 수 있기에  인디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인디

영화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번

쯤 찾아보면 좋을 듯한 곳이다.

국방부 여군 의장대
Specia l  Repor t :

매주 금요일마다 전쟁기념관에서는 국

방부 여군의장대원들의 동작 시범 행사가

펼쳐진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

끼는지. 물론 군기있고 아름다운 시범모습

이라는 데에 모두들 의견

을 같이 하겠지만 정작 같

은 군인으로서 그들에 대

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 여군은 아직까지

낯선 존재로 다가온다. 이

에 대한 호기심을 조금이

라도 덜어보고자 우리 나

라의 여군, 그 중에서도 '

얼굴' 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여군의장대를 찾았

다.

국방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여군의장대는 중사인

소대장과 하사인 부소대

장, 내무실장, 의장대원으

로 구성된 여군 소대이다.

여군 의장대원이 되 위

한 절차는 이렇다. 먼저 여

군 국방부 의장대대 선발

대가 여군 부사관 학교로

후보생들을 선발하러 온

다. 이 중 신장 165cm이

상의 용모단정한 후보생들

이 차출되며 본인의 의사

를 확인한 후 의장대원으

로 선발된다.

"후보생 때 선배들의

군기있는 출퇴근 모습과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모습

을 보았을 때 당당하고 흐

트러짐 없는 군인으로서의

멋을 갖춘 것을 보고 지원

하게 되었다"고 여종선 하

사는 여군 의장대에 지원

하게 된 동기를 말했다.

초임하사로 의장대에

전입한 직후 3 개월 동안

은 제식훈련과 동작시범

훈련 등 초임하사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을 마친 후

전쟁기념관 정례의장행사의 동작조로 투입

이 되어 활동을 하게 된다.

여군의장대의 가장 큰 임무는 정례의장

행사와 같은 대민홍보활동인데 13명으로

구성된 동작조가 10 여분 동안 목총과 칼

라카스라는 깃발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의

장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오현주 하사는 "초임 때 너무 긴장해서

여러 번 실수한 적이 있다. 긴장한 탓에 동

작 후 실수한 것이 생각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동작 시범시의 어려운 점을

얘기했다.

종종 동작 시범 중 불의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김종수 하사는 "만약 내가 실

수했을 때 포기를 했더라면 나 자신에게 실

망하고 생활할 때 힘들었을 것이다. 비록

부상을 당했지만 동작행사를 끝내고 시민

들에게 ' 거수경례' 를 할 때 보람을 느꼈

다"고 하며 "특히 부상으로 인하여 주위

의 선후배들에게 격려를 받고 단장님과 대

대장님께서 ' 끝까지 임무수행을 해서 고맙

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장인으로서 보

람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동작 시범 이외의 임무로는 국내의 모

든 합참 및 주요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VIP 공식 행사의 검문검색 및 화환증정 등

이 있다.

내무실장과 막내의 연령분포는 26세에

서 22세이다. 물론 나이보다는 기수를 엄

격히 따져 위계 질서를 지킨다. 남해순 하

사는 "고참과 후임병 간의 위계질서에 관

해서는 다른 여군대보다 우리 여군의장대

가 조금은 더 엄격하다고 생각된다"고 하

며 군에서의 위계질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

조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군인이기 이전에 20

대 초중반의 꽃다운 아가씨들이다. 김희정

하사는 "외박이나 휴가 때는 집에 가서 가

족들과 보내고 친구들과 만나서 그동안 지

냈던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휴

식을 갖는다"고 말한 홍현진 하사는 "전

화를 이용하여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며, 만

나면 주로 교외 드라이브나 영화를 보러간

다던가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즐긴다"

고 전한다.

"항상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건

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 볼만한 곳이다"고 김이

득 하사는 여군의장대를 지원하려는 후배

들을 격려했으며 김지영 하사는 "집이 멀

어 걱정하시는 부모님

을 자주 찾아 뵙지도

연락도 잘 안하게 된

다"며 집에 계시는 부

모님에게 대해 죄송한

마음 또한 잊지 않았

다.

KORUS 김남관

KORUS 김남관

K
O

R
U

S
 김

남
관

일병 박준영

(위) 목총과 칼라카스를 이용한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여군 의장대

(아래) 목총 던지기 시범 중인 여군 의장대

전쟁 기념관 정례 의장 행사 중인 여군 의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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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HARTS

MOVIE

Eng l i sh  Common E r ro rs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제  1 3 장

소친친

사랑에 서툰 말괄량이에  다혈질

이기까지 한 그녀, 그리고 음악광이

자 고집불통 라디오 DJ 인 그는 어

느날 우연히 들른 골통품 가게에서

만나게 된다. 그녀의 첫사랑에 얽힌

레코드판에 의해 두 사람의 로맨틱

한 전쟁은 시작된다. 1998 년 영화

' 친니친니' 로 우리에게 알려진 해

중문 감독의 미술 감독 출신다운 신

선하고 아름다운 영상을 만날 수 있

다.  영화 감상 후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듯한  영화이다.

감독: 해중문

주연: 곽부성, 진혜림

Hey! Come On

신화

2. 임창정/ 기다리는 이유

3. Brown eyes/벌써 일년

4. 김건모/Double

5. 김현정/ 떠난 너

6. 강타/ 북극성

7. 성시경/ 미소천사

8. 양동근/ 구리뱅뱅

9. 디바/ 딱이야

10. 컨츄리/ 꼬꼬 어이해

11. 토이/ 좋은 사람

12. 신승훈/I believe

13. WAX/ 화장을 고치고

14. 해변 Mood Song/윤종신

15. 아주 오래된 연인들/ 클릭B

■ Life and l iv ing 2

이번 호에는 유사 표현의 차이점(look

similar but meaning different)을 연구해 보

겠습니다. 지난 번에 언급했듯이 우리말에

도(in the Korean language) 표현상의 유사

성은 있지요.  사실 구어체로(verbal

expression)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어체

로(written expression)는 문제가 생기는 것

입니다. 아래 문장을 보면서 문제점을 찾아

볼까요?

1. Internet has transformed Malaysian

lifestyle.

2. Why don’t you enjoy the life(life)

in the countryside? It's quiet and relaxed.

3. When my son graduated summa cum

laude, I found that it was one of the happiest

moment in(of) my life.

4. Did you forget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life(in life) is good

health?

5. I really enjoyed last night’s living

(live) concert at Hyatt.

●번역 및 해설

1. 특정지역 또는 국가의 ' 구체적인 생

활방법' 을 의미할 때는 'way of life' 라고

합니다.

- Internet has transformed Malaysian

way of life.

번역)  "인터넷은 말레이시아인의 생활

방식을 변화 시켰다."

2. 단순히 '~곳에서의 생활' 이라고 할

때는 정관사 the가 빠진 'life in ~' 라고 하

지요.

- Why don't  you enjoy l i fe in

countryside? It's quiet and relaxed.

번역) "전원생활을 즐겨봐요. 조용하고

여유 있잖아요."

3. 우리말로 ' 내 생에 있어서' 라고 할

때는 'of my life'라 하지요 하지만 자주 'in

my life'라고 혼동이 됩니다. 물론 회화체

로는 'in my life'도 큰 문제가 없지요. 아마

그래서 많은 native speakers 들이 'in my

life' 라고 글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

다. 우리도 말로는 ' 서울역전 앞에서' 라

고 하지요? 하지만 글로 쓸 때는 ' 서울역

앞에서' 또는 ' 서울역전에서' 라고 해야 옳

지요.

- When my son graduated summa cum

laude, I found that it was one of the happiest

moments of my life.

번역) "우리 아들이 최우등으로 졸업했

을 때 내 생애 있어서 커다란 기쁨을 느꼈

었지."

4. 우리말로 ' 인생에 있어서' 라는 표

현은 영어로 'in life'입니다.

- Did you forget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is good

health?

번역) "인생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함은

몹시 중요한 일이지."

5. '생생한' 이라는 단어는 'live'입니

다. living은 '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이죠?

- I really enjoyed last night's live

concert at Hyatt.

   번역) "어젯밤 하이얏트에서 열린 생

방송 음악회 훌륭했어요."

■ 생 활 속 의  영 어

요즘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이해하기

힘든 내용 중 하나는 "어떤 책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마스터 할 수 있나요?" 입니다.

영어를 끝낸다고요(finish and complete

Englsih?)?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는 논리

(logic)이며 사고(reasonable thinking)입니

다. 즉, 확장된 의미로(expanded way of

view) 말하면 언어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일종의 철학이요, 종교적 개념(a religion)

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를 끝낸다는 말은

어떤 이가 "이제 교회를5 년 정도 다녔으

니 기독교는 다 마스터했고 이젠 불교를 끝

내러 절에 가야지"와 꼭 같지요. 제 의견으

로 결론을 내리면 영어는 끝이 없는 하지만

계속 다듬을수록 영원히 빛나는 사고

(reasonable thinking)입니다. 자, 그럼 오

늘도 신문 기사를 통해 영어실력을 다듬고

빛내 볼까요?

Listening (to music/ music) is what most

people do to (easing / ease) stress, with

watching television a (close / closely)

second, according to global study released

Tuesday.

"Today we believe music's ubiquity and

increasing (portable / portability) make it

the number one stress buster" said Tom

Miller, director of the study by Roper

Starch Worldwide, which found that 56

percent said music (minimized /minimizing)

stress.

Watching TV at 53 percent was the next

( most /more) popular way of easing

stress, followed by taking a bath or a

shower at 49 percent in the study, which

(covered / covering) countries.

Two weeks ago the New York-based

marketing, public opinion, advertising and

media research group published the first

part of its "Global 2000 Consumer Study"

showing that (all over the world / all over

world), women suffer more stress than

men, especially full-time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 child) under age 13.

●주요어휘

1)  Listening (to music/ music) : "음악

을 듣다"라고 할 땐 "listen to music"

2)  to (easing / ease) stress  : to 부정

사를 묻고 있군요.

3)  a (close / closely) second   : 'close'

는 ' 근접한',  '가까운'

4)  and increasing (portable / portability)

: increasing 이라는 형용사 개념 뒤에는 명

사형이 필요하지요?

5)  music (minimized /minimizing)

stress. : "음악이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 위해서 동사형이 필요

합니다.

6) the next ( most /more) popular way

: "두 번째로 최고”라는 표현은?

7) (covered / covering) countries   :

동사 'cover' 에는 ' 신문 기사를 보도하다'

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해석상 "보고

된 나라들"이라는 표현이 필요하군요.

8) showing that (all over the world / all

over world) : ' 전세계' 라는 표현은?

9) with (children / child) under age

13. : 만일 child 가 답이 되려면a child 로

쓰여야 하겠죠?

●번역

화요일에 보고된 global study에 의하면

대분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으로 음악 듣기를 가장 선호하며 둘째로 TV

시청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Roper

Starch Worldwide의 연구 담당 이사인 톰

밀러는 "오늘날 우리는 손쉽게 도처에 산

재 된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며 응답자의 56% 가 음악을 스트

레스 해소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한다.

설문에 응한 국가의 통계를 보면 응답자의

53% 는TV 시청을 통해서, 49% 는 목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주전 뉴욕에 있는 마케팅, 여론조사,

광고 및 대중매체 통신이 발표한 연구조사

인 "세계2000 소비 연구"의 첫째 편에 의

하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

히, 13세 이하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종일

근무직 여성에게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

고되고 있다.



안  녕  하  세  요

마지막으로 가수와 인터뷰했던 게 5개

월도 더 된 것 같다. 예쁘고 귀엽고 노래 잘

하고 밝고 애교 많고 친절하고. 장나라는

우리가 시트콤 ' 뉴논스톱' 에서 보던 이미

지 그대로였다.

-가수가 된 계기

음악채널을 자주

봤는데 어느 날 외국

가수들 합동공연을 보

여주더라고요. 스탠딩

공연이었는데 너무 멋

있어 보였어요. 노래

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도 잘모르는 때였는데

오디션을 보게 됐어

요.

-첫 앨범 소개

발라드가 많아요.

종류별로. 먼저 R&B

발라드, 동요같은 발

라드 곡도 있고요. 이

번에 후속곡 ' 고백'은

디즈니 만화 주제곡

풍의 발라드 노래에

요. 제가 원래부터 발

라드를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

니었는데 어울리는 것으로 찾다 보니까 거

의 다 발라드 곡을 수록하게 됐어요. 댄스

곡은 거의 없어요. '눈물에 얼굴을 묻는다

' 는 약간 템포가 있기 때문에 춤을 추기는

하지만 그 곡도 원래는 발라드죠.

-최근 활동 현황

노래도 하고 시트콤에도 출연하고 그 외

가수들이 하는 것들은 다 해요. 라디오도

하고 잡지도 하고. 얼마 전에는 팬클럽 창

단식도 가졌고요.

-가수로서 이것만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그렇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

-라이브만 고집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쑥쓰러운 것이, 가수가 노래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라이브

냐 아니냐 하

는 차이로 ' 라

이브 가수' 라

고 부르면 정

말 민망해요.

가수니까 그냥

노래하는 거잖

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차별화라고 생

각하지는 않아

요.

- 그래도

라이브하는 것

힘들지 않아

요?

힘들어요.

노래만 하면

모르겠는데 시

트콤도 하고

잡지며 쇼프로

같은 것들을

같이 하다보면

몸살도 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

럴 때 노래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평소 노래 연습은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 긴장해서 노래하기 전에 많이

연습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또다른 긴

장이 돼서 계속 틀리는 거에요. 요즘은 노

래하기 전에 말을 아주 많이 하면서 목을

풀어요. 아니면 말을 아예 하지 않던가. 어

떤 노래는 조금은 잠긴 목소리로 불러야 분

위기가 사는 것이 있고 반면에 어떤 노래는

뜬소리나 가성을 많이 써서 예쁘게 불러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남자노래

많이 따라부르면서 저음연습을 해

요.

-노래방가서 자주 부르는 노래

노래방 안 가요! 너무 싫어요.

노래방이라는 데는 노는 곳인데 사

람들이 가수라고 그러면 뭔가를 기

대해요. 친한 친구들이랑 가면 망

가지면서 놀고 그럴텐데 친구들이

다 바빠요.

-좋아하는 가수

어린 팝가수들. R&B 가수 타미

야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브리트니 스피

어스 같은 그 나이 또래 가수들 좋아하고

아니면 Mary J. Blige 같은 소울 R&B가수.

그런데 좋아하면 뭐해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좋아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요?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듣

는 귀가 열려야지 노래가 되는데 아직 듣는

귀가 다 안 열려서...

-예쁘면서 노래 잘부르는 것만도 대단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면서 부들부들 떠세요!

웬만한 연예인들이 화장을 지우면 다 이래

요.

-시트콤 ' 뉴논스톱' 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넘게 출연해오고 있어요. 무

엇보다 대사 외우는 것이 힘들어요.

-학교 전공이 연기인데 도움은 많이 되

는지

음반 준비하느라 학교를 휴학해서 솔직

히 학교 생활에 충실했다고는...

-아버지가 중견 연기자 주호성 선생님

인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지

모니터 많이 해주세요. 그것이 부담도

되지만 도움이 많이 돼요. 누구보다 신랄하

세요. 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관리까지 해주

시고요.

-평소에 엄하신 편인가요?

평소에는 너무 애교도 많고 귀여우세요.

아빠하고 통화하면 남들은 남자친구랑 전

화하는 줄 알아요.

-친한 연예인

보아는 가수 되기 전부터 친했고요. 베

이비 복스 미연이, 티티마

소이 언니, 지오라는 친구.

-성격

완전히 이중적이에요.

낯을 심하게 가리는 편이

에요. 미연이도 두 달동안

미연씨라고 불렀어요. 또,

싫어하는 사람한테 잘해주

는 것도 절대 못해요. 그런

반면에 저 나름대로는 밝

고 명랑해요. 까불고 장난

도 많이 치고 친한 사람들

한테는 징그럽다 싶을 정

도로 애교도 많이 부리고.

-취미

영화보는 거 되게 좋아

해요.

-재밌게 본 영화

'A.I'. 시작할 때부터 끝

날 때까지 울었어요. 끝나

고 나서도 마음이 메어져

서 계속 울었어요. 보고 나

서 기분 안 좋은 영화. 영

화가 남얘기 같지도 않고.

-영화 끝이 좀 애매하

지 않았어요?

애매한 것이 나은 것 같

아요. 예를 들어  영화 끝

에 총을 겨눈 다음 방아쇠

우리에게 다가온 향긋

한 작은 꽃한송이...

를 당기면서 끝나는 것보다 당길랑 말랑 할

때 끝이 나면 자기 임의로 상상할 수 있잖아

요. 그런 것이 좋아요.

-좋아하는 배우

강부자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 얼마전

에 김혜자 선생님이 주연한 ' 셜리 발렌타인

' 이라는 연극을 봤어요.

-평소 옷입는 스타일

변덕이 죽끓듯 해요. 그래도 힙합 스타

일이 편해요.

-이상형 남자 스타일

어릴 때는 키 183에 몸무게 65kg 넘으

면 안 되고 입술은 도톰하고 이는 고르고 쌍

꺼풀은 없어야 되는 거였는데 다 소용없어

요. 정말 소용이 없어요. 남자 외모는 볼 것

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상형 없어요.

지내봐서 좋은 사람.

-10년 후 자신의 모습

결혼은 안 하고 연극을 하고 있을 것 같

아요. 연극배우하다가 공부를 더 해서 연극

연출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공연기획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고. 제가

정말 실력이 있다면 가수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죠.

-앞으로 활동계획

열심히 하는 가수. 노래실력으로 최고가

되는 것은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뉴욕 참사에 대한 생각

라디오 방송하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영

화도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전쟁

나면 안 돼요. 데뷔한지 6 개월도 안 됐어

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제가 아는 거라고는 영어 잘하는 군인.

미군이랑 친한 군인. 그래도 조금 개방적이

시죠? 요새 안 좋은 일 생겨서 힘드실텐데

수고하시고 기운 내세요.

일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카투사 신문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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